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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 의해 남겨진 상처들로 얼룩진 얼굴을 가만히 본다. 거울 속의 나는 말이 없으며 그를 보고 있는 나 또한 말이 없다. 그저 타인을 위

로해 주듯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날 바라보는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말 못할 비밀로 인한 상처는 혼자 삭혀야 하기에 누군가에게 사실을 말을 할 수 없다. 단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 지만 빗대어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에게 나의 상태와 마음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 작업은 이런 상처들로 인한 나의 심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나와 당신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숨긴다. 자화상을 그림으로써 자신과 나는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된다. 즉 내가 만들어낸 나인 동시에 자신을 봐주는 제3자로서의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비밀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야만 한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재확인하기위해 나는 자화상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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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천사와 자화상 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자신의 위로라는 관점에서 묶여진다. 한가지는 주변 환경을 상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 이며, 다른 한가지는 상처 받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3자의 시선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위안을 갖는 것 이다. 이두 가지

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했던 작가의 현실 도피적 생각과, 타자의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작업은 하나의 심리적

문제해결 방안의 형식으로서 행하여 지게 되었다. 

작가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직설적이게 말하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들로 영향 받은 심리적 변화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생각

과 마음을 표현해 낸다. 작업을 통해 그가 얻고 싶은 것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과 이러한 상황을 떨치고 싶은 욕구의 해소일 것이다. 그리고 작

업을 보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심적 상황을 말해주는 비밀스러운 행위를 한다. .'말하지 않은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누군가에게 폭로해 버리고 싶어하는 작가의 마음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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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힘들어 진다. 하고 싶은 일들이 짐이 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족쇄가 되어 나를 묶어둔다. 사람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는 점점 더 나를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든다. 그렇고 그런 하루

하루가 지나 가던 중 창 밖을 본다. 봄이 된 햇살이 여린 잎사

귀에 눈부시게 부서지며, 숫한 잎사귀는 깃털처럼 파르륵 거린

다. 어디론 가 날아갈 듯이.

바로 이 장면은 나에게 찰나의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상의 탈출과 건조했던 공간이 특별하게 변화 하길 가능케

하였다. 세상이 바뀌어 다가오는 순간인 것이다. 나는 여기저

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

하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이

것은 신화에서나 나올법한 있을 듯, 없을 듯 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잎사귀들과 깃털 사이에서 형태적 유

사함의 근거를 만들어 본다.상상 속에서 식물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천사 이기에 잎사귀들은 그들 날개 끝의 깃털이 된다. 우

리는 매일 나무가 아닌 천사를 보며 살고 있으며 그들이 풍성

한 날개를 드리우며 나의 주변에 항상 자리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잠시나마 마음이 포근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준

다. 메마른 듯한 일상 속에서 몰래 숨어있는 천사의 존재를 느

끼며 따뜻한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찾는다.

나는 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나만의 천사를 만들어 본다. 무심

코 본 창 밖의 반짝이는 숫한 깃털들을 기억에 담고, 잎사귀

날개를 드리우며 나를 봐주는 천사의 이미지를 찾는다. 그리고

식물과 천사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순간 세상이 특별한 공간으

로 느껴지게 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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